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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O리그 2년차 최고 연봉 기록이 1년 만에 새
로 쓰였다. 2018년 이정후(21·키움 히어로즈)가 세
운 1억1000만원을 올해 강백호(20·KT 위즈)가
1억2000만원으로 뛰어넘었다. ‘간판스타’ 기근에
시달리던 KT는 강백호를 빛나게 돕고 있다. KT가
그리고 있는 ‘빅 픽처’다.

KT는 13일 강백호의 2019시즌 연봉을 발표했
다. 2018년 최저 연봉(2700만원)을 받았던 강백호
는 344%(9300만원) 인상된 1억2000만원에 도장
을 찍었다. 지난해 이정후의 2년차 연봉 1위 기록
을 갈아 치웠고, 2007년 류현진(당시 한화 이글스
·인상률 400%)에 이어 역대 연봉 인상률 2위에
올랐다.

강백호는 지난해 138경기에서 타율 0.290, 29홈
런, 84타점을 기록하며 단숨에 KT 간판스타로 자
리매김했다. 고졸신인 최다 홈런(종전 21개·
1994년 김재현) 기록을 새로 썼고, 고졸루키 첫
3연타석 홈런을 폭발하는 등 빼어난 성적을 자랑했
다. 신인왕은 당연한 결과였다. 강백호의 연봉 인

상폭에 관심이 쏠렸던 것도 그래서다.
이정후는 2017년 전 경기에 출장해 타율 0.324,

2홈런, 47타점, 111득점을 기록했다. 신인 최다 안
타 기록을 쓰며 당시 2년차 최고 연봉을 받았다. 대
체선수대비승리기여도(WAR)는 2017년 이정후가
3.67, 지난해 강백호가 2.10이었지만 KT 내부에서
는 이를 뛰어넘는 상징성에 주목했다. ‘이정후보다
조금이라도 더 높은 금액을 줘 2년차 최고 연봉자로
만들자’는프런트내공감대가일찌감치형성됐다.

이숭용 신임 단장과 KT 프런트의 ‘통큰 결정’이
작용한 결과다. 연봉 1억2000만원에는 강백호를
구단 간판스타, 나아가 KBO리그 대표 스타로 만
들기 위한 KT의 ‘큰 그림’이 깔려있다. 강백호의
투타겸업도 같은 맥락이다. 선발투수나 필승조로
활용할 가능성은 낮지만, 신임 이강철 감독은 점수
차가 넉넉한 상황의 팬 서비스 차원으로 적극 고려
중이다.

KT는 지난 시즌 내내 강백호 스타 만들기에 나
섰다. 구단 홍보팀은 올스타전 당시 강백호의 이름
이 적혀있는 공을 지참, 팬 사인회를 찾은 팬들에
게 나눠줘 흔한말로 ‘대박’을 쳤다. 강백호의 기량
만큼은 같은 또래 최고로 꼽힌다. 2018시즌 맹활약
으로 이를 증명했다. 하지만 별은 혼자 빛나지 않
는다. 탁월한 기량을 갖춘 강백호는 구단의 장기적
플랜에 힘입어 더 큰 스타로 성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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꺋무조건 이정후보다 많이 주자꺍 KT 공감대
작년 2700만원에서 단번에 9300만원 올라
성장성·스타성인정…KT대표선수큰그림
투타겸업 등 꺋강백호 키우기꺍 가속화될 듯

KT강백호연봉1억2000만원사인…꺎이정후를넘었다꺏
2년차 역대 최고액 대우
KBO간판스타로키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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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프로배구 단독선두 현대캐피
탈이 5연승을 내달리며 마침내 ‘승점
50’ 벽을 돌파했다.

13일 의정부 실내체육관에서 벌어진 ‘도드람 2018∼
2019 V리그’ KB손해보험과의 4라운드에서 세트스코어

3-1(27-25 23-25 33-31 25-23) 승리를거두고시즌 19승
째(5패), 승점51을 마크했다. 최근 체력이 떨어져 힘들
어보였던 파다르가 중요한 순간에 7개의 서브에이스를
포함해 29점을 올리며 승리의 주역이 됐다. 현대캐피탈
은 서브에이스 13-1로 상대를 압도했다. KB손해보험
펠리페의 공격도 무시무시했다. 무려 41득점 60%의 공
격성공률을기록하고도팀의2연패로웃지못했다.

1세트부터 현대캐피탈은 펠리페의 공격에 고전했
다. 점수차가 벌어질 위기마다 전광인∼문성민∼이시

우의 서브에이스로 간
신히 따라붙은 뒤
25-25에서 파다르의 오
픈공격에 이은 서브에
이스로 세트를 끝냈다.

1세트 7득점했던 현
대캐피탈 신영석이 서
브를 넣다 종아리에 이
상이 생기는 변수가 발

생했다. 2세트부터 그를 대신한 홍민기와 차영석의 중
앙속공은 자주 막혔다. 상대의 공격이 단순해진 덕분
에 KB손해보험은 2세트를 가져가며 균형을 맞췄다.

3세트 내내 끌려가던 현대캐피탈은 전광인의 블로
킹으로 23-23을 만들었다. 이어 듀스공방이 계속됐다.
두 팀은 지난해 11월 23일 같은 곳에서 벌어진 2라운드
3세트에서 무려 35-33까지 가는 대접전을 펼쳤다.
4528명의 관중이 열광한 가운데 재차 듀스 혈투가 벌
어졌고, 현대캐피탈은 상대 범실을 틈타 33-31로 웃으
며 승기를 잡았다.

현대캐피탈의 기세는 4세트 막판에도 발휘됐다.
16-19에서 파다르의 2연속 서브에이스가 나오며 값진
승리를 따냈다. 파다르는 경기를 끝내는 득점포함 막
판에 무려 6점을 몰아치며 이날의 주인공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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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로갈렸다…현대캐피탈 5연승선두독주
파다르 서브에이스 7개 등 29점 맹폭
승점 첫 50벽 돌파…1강 체제 교두보

파다르

2019년 1월 14일 월요일sportsdonga.com 10판

‘슈퍼루키’ 강백호(KT위즈)의 2019년 연봉은1억2000만원이다. 지난해 이정후가 세운 KBO리그 2년차 최고 연봉(1억1000만원)을 넘어섰다. KT는 연봉으로 자존심을 세워줬고, 올 시즌 팬 서비스 차원 투타겸업까지 고려 중이다.스포츠동아DB


